
일본 면방 업계에서의 대나무 섬유 

최근 중국 및 일본에서 대나무 섬유가 개발되어, 각종 섬유 제품을 개발하

여 선전하고 있다. 대나무의 섬유에는 비스코스 레이온이 나무의 펄프를 녹

여 섬유를 뽑듯이 대나무의 섬유질을 녹여 대나무, 즉 뱀부 레이온(bamboo 

rayon)을 뽑고 있으며, 또 다른 대나무 섬유는 대나무로부터 건강 식품으로 

붐을 이루고 있는 대나무 엑기스(extract)를 추출하고 남는 섬유를 한방의 천

연 연화제로 정제하여 방적이 가능한 섬유로 만들고 있다. 

대나무의 에콜로지(ecology)성은, 천연의 온화한 항균 효과로 옛부터 대나

무 껍질로 김밥이나 떡 등의 식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으며, 항산화

성이 뛰어난 폴리페놀(poly phenol)도 많이 들어 있고, 흡습ㆍ방습성은 면이나 

비스코스 레이온보다도 훨씬 좋을 뿐만 아니라, 뱀부 레이온은 소프트한 점

에서도 좋다. 

대는 섬유 원료도 되면서 재생이 가능한 자원이며, 성장이 2~3년이면 크게 

자랄 수 있으므로, 성장이 느린 비스코스 레이온의 원료인 목재와는 크게 차

이가 난다. 대나무 섬유는 물론, 뱀부 레이온도 흙에 묻으면 자연 분해하므

로 에콜로지 섬유임에는 틀림없다. 

뱀부 레이온의 방적사와, 이 방적사로 짠 직물이나 편물에 대한 일본 내 

특허가 나와 있다. 면방 업계에서는 뱀부 레이온으로 비스코스 레이온과 같

이 방적하고 있으며, 또한 대나무 자체의 섬유와 면을 혼방한 소재들도 열심

히 개발하고 있다. 



후지보는 중국의 저쟝성(浙江省)으로부터 “대” 섬유를 수입하여 면과의 혼

방사를 개발하였고 “입는 대공방(着 竹工房る )”이라는 상표로 직물을 짜 상품

화하고 있다. 에콜로지 소재이면서 라미(ramie, 저마)와 비슷한 광택감이 있

고, 부드러우면서도 뛰어난 촉감이 있다. 면에 대 섬유 20~40% 혼방을 중심

으로 상품화하고 있으며, 횡편 용도로 매사 시장에서 팔기 시작하였다. 

다이와보는 2004년 10월에 대 섬유 20%와 면의 혼방사를 개발하고 직물도 

시직(試織)하였다. 편포나 매사도 검토하고 있으며, 매사의 경우에는 1곤(梱)

에 16만엔 정도로 판매된다. 

닛신보는 면에 대 섬유 30%를 혼방한 실로 직물을 시직하여 발표하였다. 

이미 2002년부터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대섬유 수입이 확정되어 

곧 상품화될 전망이다. 

구라보는 모든 용도에 공급되고 있는 뱀부 레이온 “린다케(凛竹)”에 2005

년 추동절용으로, 실의 심에 울을 넣고, 겉에 뱀부 레이온을 사용한 이층 구

조사 “린다케 루나파”가 추가되었다. 춘하절을 주체로 한 “린다케”를 추동절

용 전략 소재로서 “린다케 루나파”도 모든 용도에 판매 된다. “린다케 루나

파”는 방축 울을 면으로 감싼 이층 구조사를 면 대신에 “린다케”로 감싸 준 

이층 구조사이다. 혼방률은 울 10%ㆍ뱀부 레이온 90%이며, 실은 20수, 30수, 

40수이고, 뱀부 레이온 100%나 면 혼방과는 촉감뿐만 아니라 보온성, 벌키성

이 좋고, 울의 흡습ㆍ발열성도 갖추고 있다. 

구라보는 면 중공사 “스핀에어(Spin-Air)”, 컴퓨터 슬럽사 “웨이비매직

(Wavy-Magic)”의 면 대신에 뱀부 레이온을 사용한 실도 개발 중이다. “스핀에

어” 타입은 시방을 시작하였고, 2006년 춘하절에는 상품화될 것이다. 



현재 실의 종류는 뱀부 레이온 100% 외에도 면 50%ㆍ뱀부 레이온 50%의 

혼방사 20수, 30수, 40수가 있다. 생산은 마루가메(丸龜) 공장이 주체가 되어 

2003년 춘하절부터 컷소(cut-sew)로 판매를 시작하고, 2004년 춘하절에는 직물

뿐만 아니라 타월, 양말, 스웨터, 침장품 등으로 용도를 넓히고 있으며, 전년

보다도 배로 증가한 130t을 판매하였다. ♣ 


